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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우서
2024년 3월호(통권 106호)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김기호 회장, 교회사 기록에 나오는 김형옥 회장과 동일 인물 (4) 

- 김기호 요한 회장 관련 자료와 김형옥 요한 회장 관련 자료의 비교 -

필자는 김기호 요한 회장에 대한 자료를 재검토함으로써 이전까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

니다. 선교사제들의 서한과 신자들의 증언 기록에서 나오는 ‘김형옥 요한 회장’의 이름[자(字)]과 가족 관계, 행

적 등이 김기호 회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형옥 회장과 김기호 회장이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또한, 김

기호=김형옥 회장이 1860년대와 1870년대 후반~1890년대 초까지 수행했던 교회 활동[전교와 교육, 선교사제 수

행과 보좌, 교리서 저술, 순교자 증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김기호 회장 관련 핵심 자료에는 회장의 자서전[『봉교자술(奉敎自述)』(1901)], 후손들의 가전 자료[『신앙인의 유

산 - 4대에 걸친 발자취』(김재환, 1979)], 족보 기록[『안동김씨대동보(安東金氏大同譜)』 전10권 중 제4권(1980)] 등이 있

습니다. 한편, 김형옥 회장에 관한 교회측 자료는 회장 자신의 시복재판 증언이 수록된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

록』(1차 교구재판), 김형옥의 이름과 행적이 언급되는 『병인치명사적』과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김형옥 회장

을 복사 겸 총회장으로 삼았던 블랑 주교의 서한 등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교사제의 서한에 나오는 김형옥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봉교자술』에 기록된 김기

호 회장의 교회 활동과 대조할 것입니다. 

1876년 12월 31일 블랑 신부가 강원 이천 곰의골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 중 김형옥 회장 관련 내용 
위(f.194) 베르뇌 주교의 평안도 순회 때 수행했던 김형옥 회장 / 아래(f.199) 블랑 신부가 김형옥을 조선 북부 총회장으로 임명



1860년대 베르뇌 주교를 수행했던 김형옥 회장 - 1876년 당시 경기도 삭령 거주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조선대목구에서 활동했던 선교사제들의 서한에서 처음 김(형옥) 요한 회장

이 언급된 것은 칼레 신부의 「우세영 알렉시오의 순교 보고서」(A-MEP, Vol.579, ff.1226~1231)[1866

년 3월 11일 작성]입니다. 여기서 우세영이 18세 때 ‘회장 김 요한’(catéchiste Kim Jean)를 통해 입교했다

고 나옵니다.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1차 교구재판, 9권 1804~1805쪽) 증인 김형옥의 진술[127회차 

1900.9.19]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1876년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들이 다시 조선에 입국하여 전교 활동을 시작했는데, 블랑 신부

는 그해 연말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황해도 지역을 사목 순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블랑 신부는 편지

를 보내 ‘삭령 지방에 살고 있으며 베르뇌 주교 재임 시기에 회장으로 있던 김형옥(Kim, hye* ok-i)을 다

시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1876년 10월 10일 블랑 신부가 서울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160]) 『봉교자술』(한글본 15뒤~16앞, 한문본 9뒤~10앞)에 나오는, 1876년 당시 김기호 회장이 수년간 

‘삭녕 살꼬지’에서 은거하고 있다가 동료 신자들의 방문을 받고 블랑 신부의 사목 순회에 참여하게 되

었다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1876~77년 블랑 신부의 사목 순회에 수행한 김형옥 회장 - 조선 북부의 총회장이 되다

블랑 신부는 베르뇌 주교의 평안도 순회 때 수행했던 김형옥을 다시 회장으로 임명하면서 동시에 

신자들을 찾아 성사 예비를 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에 따라 김형옥은 블랑 신부가 보낸 임성실 베

드로[김대건 신부 체포 당시 배주인]와 함께 주변 지역을 돌면서 신자들을 찾아내고 성사를 준비시켰습니

다. 김형옥 일행은 양력 12월 1일 서울로 올라와 블랑 신부에게 준비가 마쳤음을 보고했고, 12월 4일 

블랑 신부가 임성실, 김형옥 일행과 함께 수개월에 걸친 사목 순회를 떠났습니다.(1876년 12월 31일 블

랑 신부가 강원도 이천군 곰의골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194]) 이 내용은 『봉교자술』(한

글본 16앞~16뒤, 한문본 10앞)에서도 나오는데 다만 출발일이 12월 6일(음력 10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블랑 신부는 방문한 곳마다 공소를 설립하고 회장을 임명했는데, 위의 서한이 작성되는 시점에 김

형옥(Kim Hyeng-ok-i)을 ‘조선 북부의 총회장’(grand catéchiste du Nord)으로 임명했습니다.(위의 12월 

31일 서한[f.199]) 이 내용은 『봉교자술』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후 김형옥은 블랑 신부의 지시에 

따라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파견되어 선교사제들을 보좌하면서 전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1877년 황해도 배천 신임 선교사제의 집주인이자 복사 - 조선말 선생 및 사목활동 보좌

『봉교자술』(한글본 16뒤~17뒤, 한문본 10앞~10뒤)에 의하면, 블랑 신부의 지시로 1877년 3월 이후 가

족들과 함께 삭녕을 떠나 황해도 배천[白川]으로 이사했는데 새로 조선으로 들어오는 선교사제를 모시

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해 음력 8월[정확히는 양력 9월 23일] 리델 주교와 두세 신부, 로베르 신부가 조

선에 입국했고, 서울로 올라간 리델 주교를 제외한 두세·로베르 신부는 배천 김기호 회장 집에 거처하

면서 조선말과 풍습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해 말 로베르 신부는 강원도 이천으로 옮겨가고, 김기호 회

장은 두세 신부의 집주인이자 복사로서 사목 활동을 보좌했습니다. 

선교사제의 서한에서는 위의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블랑 신부의 서한에서 나오는 ‘배천에 



사는 유식자[선비] 김 요한(Kim Jean le lettré de Paik Tchyen)’[1879년 5월 1일 전라도 용담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579)], 로베르 신부의 서한에 나오는 ‘배천 옛 사제관의 집주인 김 요한 회장

(le catéchiste Kim Jean, notre ancien Maître de maison à Paicktchien)’[1879년 5월 27일 강원도 양구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606)], ‘두세 신부의 옛 복사 김 요한 회장(catéchiste Kim Jean, ancien 

servant de Mr. Doucet)’[1879년 9월 25일 양구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661)]이 김형옥

=김기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1878~1882년 로베르 신부의 집주인이자 복사 - 예비신학교 운영과 교리서 『구령요의』 저술

『봉교자술』(한글본 17뒤~18앞, 한문본 10뒤~11앞)에 의하면, 1878년 음력 6월 이후 두세 신부는 경상

도로 전임되고, 김기호 회장은 로베르 신부의 지시로 삭녕 지역에 집을 구해 예비신학교를 마련했습니

다. 또한, 로베르 신부의 사목 순회에 수행하면서 충청도, 강원 일대에서 전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가 1879년 드게트 신부의 체포 소식이 들리자 로베르 신부와 함께 강원 양구 궁골 공소에 피신했습니

다. 피신했던 여름 동안 신부의 지시로 교리서인 『구령요의(救靈要義)』를 저술했습니다.

블랑 신부와 로베르 신부의 서한에서도 김형옥 회장이 로베르 신부의 복사로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특히 로베르 신부의 1879년 9월 25일 서한(위의 서한[f.661])에서는, 양구 산속에 피신할 때 

신부가 김 요한 회장에게 한문을 배웠고, 김 요한과 함께 신자 교육용 소책자를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이 소책자가 『구령요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부의 지시로 1882년까지 수차례 평안도 지역 방문 - 평안도 신앙공동체 재건의 공로자

『봉교자술』(한글본 18앞~21뒤, 한문본 11앞~13앞)에 의하면, 당시 대목구장 직무대행인 블랑 신부

의 지시로 김기호 회장이 평안도 지역을 방문하여 예전 신자들을 회개시키고 성사 준비를 시켰습니

다. 음력 10월부터 다음해 음력 2월까지 진행된 김기호 회장의 평안도 방문은 3차례[1879~1880년, 

1880~1881년, 1881~1882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성사 예비된 신자가 6~7명 정도밖에 

안되었지만, 두 번째는 40~50명, 세 번째는 추가로 3~40명의 신자를 대상으로 성사 준비를 시킬 수 있

었습니다. 그에 따라 로베르 신부가 평안도 지역[평양]에 와서 성사를 집전했습니다. 

선교사제의 서한에도 김형옥 회장의 평안도 전교 활동이 나오지만, 『봉교자술』과는 조금 차이가 있

습니다. 로베르 신부가 자신의 복사 김[형옥] 요한 회장을 처음 평안도 지역으로 파견한 것은 ‘1878년 

12월 초’로, 『봉교자술』에서 언급된 첫 번째 방문보다 1년 정도 빠르며, 드게트 신부 체포 이전입니다. 

또한, 로베르 신부의 서한에서는 블랑 신부의 지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878년 방문에서 김[형

옥] 회장은 기대 밖의 성공을 거둬 70명의 신자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1879년 가을에 다시 [김

형옥] 회장을 보내고 겨울에 로베르 신부가 직접 가서 성사를 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위의 1879년 5월 

27일 로베르 신부의 서한(ff.606~607)] 하지만 드게트 신부가 체포되는 바람에 로베르 신부와 김형옥 회장

이 피신을 떠났고,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로베르 신부의 서한에서는 확인이 안됩니다. 대신 블랑 신부

의 서한을 통해 김형옥 회장이 다시 평안도 지역을 방문했고, 로베르 신부가 평안도 신자에게 성사를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82년 2월 블랑 신부는 자신이 예전에 김형옥 요한(Kim Jean dit Hyeng-oki)을 평안도로 보냈는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

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

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데,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1882년 2월 22일 전주 배재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982)] 확실한 결과는 그해 5월 24일 서한[서울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A-MEP, Vol.580, ff.998~999)]에서 확

인되는데, 블랑 신부는 ‘유명무실했던 평안도 교회가 되살아났고, 로베르 신부가 평양을 방문하여 오랜만에 약 

60명의 신자에게 성사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100명이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교자술』(한글본 19앞, 한문본 11뒤)에서 김기호 회장은 ‘3년 동안에 성사 받게 한 수가 불과 80여 인뿐이

라. 어찌 부끄럽지 아니 하리오”라고 하면서 겸허하게 표현했지만, 블랑 신부는 ‘빈사 상태에 빠졌던 평양[평

안도] 교회를 재생시켜준 사람은 두 번이나 그곳으로 갔던 김형옥 회장(catéchiste Kin[Kim]-yen Hyeng-ok-i)’[위 

서한(f.999)]이라고 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평안도 지역의 전교활동에 대해서는 『봉교자술』과 선교사제의 서한 내용이 서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김형옥=김기호 회장이 평안도 교회를 재건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사실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후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들의 서한(A-MEP, Vol.580, Vol.581)[1900년까지 서한 모음]에서는 김형옥 요

한 회장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제들의 서한을 통해, 김형옥=김기호 회장이 조선천주교회가 

재건되는 시점에서 사제의 집주인과 조선말[한문] 선생, 복사, 회장[순회 전교회장], 교리서 저술가, 교리교육 강

사 등의 다양한 역할을 맡아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김기호=김형옥 요한 회장의 『소원신종』 저술 시기 문제 (기존의 1887년 설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 

    『봉교자술』(한글본 40앞~41뒤, 한문본 24뒤~25뒤)에서 의하면, 블랑 주교가 일본 새 주교를 축성하러 

갔을 때 푸아넬 박 신부[당가(경리신부)]가 김 회장에게 문답찰고를 위한 책을 저술하도록 했습니다. 이 

책이 『소원신종』인 것은 분명한데, 그 저술 시기를 알 수 있는 구절은 ‘블랑 주교가 일본 새 주교를 축

성하러’ 간 시점입니다. 여기서 ‘일본 새 주교’는 1885년 ‘남일본대목구장’ 주교로 성성된 쿠쟁(Cousin) 

주교입니다. 블랑 주교는 오사카에 개최된 성성식에 참여하기 위해 1885년 8월 15일 이후 조선을 떠

나 8월 25일경 나가사키에 도착했고, 9월 21일 성성식에서 주례를 맡은 ‘북일본대목구장’ 오주프 주교

의 보좌 역할을 했습니다. 블랑 주교는 코스트 신부, 인쇄 기계[나가사키 성서활판소] 등과 함께 11월 8일 

조선에 돌아왔습니다.(연숙진 번역, 『코스트 요한 신부 서한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23, 178~182쪽) 이러한 사

실에 의거하면, 『소원신종』의 저술 연도는 1885년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기호-김형옥 회장 관련 자료’ 연재를 마칩니다. 신자들의 증언과 선교사제의 서한을 『봉교자

술』·족보·가전전승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김형옥 요한과 김기호 요한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과 김형옥(김기

호) 회장의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형옥=김기호 회장을 비롯한 조

선인 신자[지도자]들과 조선천주교 역사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척되기를 바랍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